
THE TOWN NEWS 31July 1, 2019   Vol. 1270스포츠

미국프로골프(PGA)투어에서 한국인 

최초 신인왕에 도전하는 임성재(21)가 

미국 주요 골프매체‘톱’을 장식했다. 이

례적으로 임성재를 자세히 소개하는‘인

터뷰’기사를 다루면서 그에 대한 관심

을 보였다. 

시즌 초반 경쟁자 캐머린 챔프(미국)가 

주요 뉴스를 장식하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다.

지난 26일 미국 골프매거진은 이날 임

성재와 인터뷰를 게재하며“임성재가 그

의 PGA투어 첫 시즌부터 강렬한 인상

을 남기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골프닷컴도 이날 올 시즌 PGA 투

어 신인상 부문 1위를 달리고 있는 임성

재를 집중 조명했다. 골프닷컴은“2018

년 임성재는 웹닷컴투어(2부)에서 상금

왕을 차지했고, 올해 PGA 투어에서도 

인상적인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면서“21차례 대회에 나서 톱7에 5차례 

들었다. 페덱스컵 포인트에서도 그는 25

위에 올라있다”며 임성재의 활약상을 

소개했다.

임성재는 지난 시즌 PGA 웹닷컴(2부)

투어 상금왕과 올해의 선수를 차지하며 

정규투어로 올라왔다. 

임성재는 신인상 경쟁에서 챔프보다 한 

발 더 앞선 것으로 평가받는다. 올 시즌 

거의 모든 대회에 출전하는 강행군을 펼

치면서도‘톱10’에 6번 드는 등 꾸준한 

성적을 내고 있다. 

최근 10개 대회서 8번 본선에 진출했

고‘톱10’에도 한 번 들었다. 반면 그의 

임성재, PGA 투어 신인상 강력 후보

류현진(32·LA 다저스·사진)

이 사이영상 레이스에서 가장 

앞서있다는 투표 결과가 나왔

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소속 기자 35명이 직접 뽑았기

에 더 의미가 있다.

지난 26일‘스타뉴스’에 따

르면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

지 MLB.com은 전날“사이영

상에 대한 최신 리더들”이라

는 특집 기사를 냈다. MLB.

com에서 근무하고 기자 35

명이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예상 수

상자를 적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류현진은 27명의 기

자들의 1순위 지목을 받았다. MLB.

com은“류현진은 아주 완벽에 가깝

다. 아니, 정말 완벽하진 않다.”는 농

담까지 섞으며“다저스가 2년 전 왼

쪽 어깨 문제로 류현진의 커리어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다. 하

지만, 다저스 구단 역사상 11번째로 

긴 32이닝 무실점 행진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또 MLB.com은“류현진의 삼진/볼

넷 비율이 15.00으로 아주 미쳤다. 

99이닝을 던졌는데, 볼넷 6개와 탈

삼진 90개를 기록했다. 또 11경기 연

속으로 퀄리티 스타트(선발 6이닝 이

상 3자책점 이하) 호투를 이어가고 있

MLB.com소속 기자들, 
류현진 사이영상 압도적 지지

경쟁자인 챔프는 최근 투어에서 자취를 

감쳤다. 최근 10개 대회에서 기권 포함 컷

탈락 8번이 전부다. 그나마 컷을 통과한 

2개 대회 성적도 본선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PGA 투어 신인상은 시즌 최종전이 끝

난 뒤 선수들의 투표로 정해진다. 동료 

선수들에게 시즌 내내‘존재감’을 드러

내는 것이 중요하다. 챔프는 시즌 초반 샌

더슨팜스챔피언십에서 우승했으나 리더

보드에서 너무 오래 자리를 비웠다.

PGA투어 동료들도 임성재의 존재를 

확실히 인식하고 있다. 애론 와이즈(미

국)는“임성재는 부드러운 테이크 어웨

이와 스윙을 가지고 있다.”며“내가 배울

점이 있다.”고 했다. 

2019 프레지던츠컵 단장을 맡은 어니 

엘스는“임성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

다.”며“그는 멀리 치고 그린 주변 플레

이도 좋으며 견고한 퍼트 실력까지 지니

고 있다.”고 평했다. 

골프매거진은“엘스가 이미 임성재를 

프레지던츠컵 일원으로 점찍었다.”고 했

다. 우승 한 번이면 신인상 레이스에 쐐기

를 박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프레지던츠컵은 12월 9~15일 호

주 멜버른의 로열 멜버른 골프장에서 열

린다. 프레지던츠컵은 포인트 랭킹에 따

라 각 팀당 10명이 자동 선발되고, 나머

지 2명은 단장의 선택에 따라 출전이 결

정된다. 이날 현재 포인트 랭킹에서 임성

재는 87.43점으로 14위에 올라있다. 

다. 이 기간 평균자책점은 0.80”이라

고 더했다.

류현진에 이은 2위는 맥스 슈어저    

(워싱턴)였다. 슈어저에게 총 8명의 

기자가 1순위 표를 던졌다.“류현진

과 나란히 11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

트 피칭을 완성했다. 특히 6월 4차례

의 선발 등판에서 4승 무패 평균 자

책점 0.93으로 매우 좋다.”고 짚었다.

3위는 루이스 카스티요(신시내티)

에게 돌아갔지만, 단 1명의 기자에게

도 1순위 표를 받지 못했다.

한편, 아메리칸 리그는 저스틴 밸

런더(휴스턴)가 류현진보다 많은 30

개의 1순위 표를 얻었다. 찰리 모튼

(탬파베이)과 루카스 지올리토(시카

고 화이트삭스)가 밸런더의 뒤를 이

었다.


